
반덤핑 판정내용 새나가고 있다
유니온 , 중국산 백 시멘트 예비판정 미리 알고 실태조사 요구

중국산 수입 백색 시멘트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백색시멘트는 아파트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내벽 등에 소요되는 미장용 하얀색 시멘트로 회색을 백색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 톤당 14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일반시멘트 7만1000원 보다 1.9배정도 비싼 가

격이다.

반면, 중국산 백색 시멘트는 국내가격의 70% 정도에 거래되면서 톤당 10만원-11만원에 팔리고 있다. 가격경

쟁력에서 중국산이 우위를 점하면서 국내시장이 수입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8년부터 수입된 중국산 백 시멘트는 해마다 전년대비 50%이상 늘어 2000년에는 총 3만5400톤, 2001년에

는 5만1300톤 수입됐다. 2002년 들어서도 1-8월에 2001년 전체 수입량과 거의 맞먹는 4만8200톤이 수입돼 급

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백시멘트 수요는 2001년 기준 18만톤으로, 중국산 백 시멘트 수입량이 5만1300톤에 달해 국내시장의

28.5%를 중국산이 차지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유니온(대표 이건영)은 현재 중국산과 시장을 6대4 비율로

양분하고 있지만, 2003년에는 5대5까지 중국산이 치고 올라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산 백 시멘트가 수입되면서 유니온의 충북 청원공장은 가동률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시멘트

공장이 건설경기 호황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반 시멘트는 물류비가 비싸 중국산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백 시멘트는 워낙 단가가 비싸 물류비를 빼고도

남기 때문에 수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가 계속되자 유니온은 2001년 12월 산자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백 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보

고 있다고 제소했다. 무역위원회는 10월10일 피해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1일 덤핑과 산업피해

유무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유니온은 무역위에서 서류조사를 토대로 예비판정에서 중국 생산기업 2곳에는 덤핑판정을, 1곳에는 덤핑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으나, 생산기업이 꾸민 서류만 갖고 판정하는 것은 무리로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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